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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개 2:9]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

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 시작  

 

[학개 2:9]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

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고레스 칙령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절을 바꾸신다. 고레스 칙령을 기준으로 그들의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

지는 것이다. 노예로 있었던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고, 고향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실제적인 문이 열

렸다. 그런데 이 일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주어진 자유가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페이지다.  

 

‘시작이 반이다’ 

 

[스가랴 4:6-7] 6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

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7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

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고향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비전이다. 그리고 이 비전을 위해 모든 것이 허락되었다. (법적으로, 

자원으로 - 은과 금, 사람 등)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다. 고향으로 가는 길은 가깝지 않다. 

1500km나 되는 먼 길이다. 쉬운 길이 아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기 전에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오늘 말씀은 이

런 시작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스룹바벨에게 내린 말씀이다.  

 

비전을 본 사람은 많다. 약속의 땅을 본 사람도 많다. 예수님을 본 사람도 많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화시킨 믿음이 있는 사

람은 드물다.  

 

‘혈루병 여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혈루병 여인 하나다. 그래서 그녀는 치유를 경험했

다.  

 

‘지붕을 뚫은 친구들’ 

 

죽어가는 친구를 살리려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죽어가는 친구를 내려보낸 사람들은 한 팀이다. 그리고 그들은 치유를 

경험했다.  

 

‘홍해, 요단강’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절망의 바다에 선 민족은 많다. 그러나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민족은 이스라엘뿐이다.  

 

마찬가지다. 아무리 약속이 있어도, 하나님의 지지가 있어도 본인이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들 앞

에 엄청난 여정이 있었지만 스룹바벨에게 내린 말씀은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직 영으로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룹바벨 앞에 있는 큰 산은 스룹바벨의 시작 앞에서 이미 평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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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일은 결단하는 그 순간 시작된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아

무리 큰 산이 있어도 그곳을 향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이 은총으로 함께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2. 치유를 넘어 회복으로 

 

(1) 치유 

 

치유와 회복의 개념은 다르다. 치유는 일회적 사건이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치유를 경험한다. 치유는 실제적으로 내가 

고통스럽게 묶인 것으로부터 영혼육의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사야 61:1]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위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사역에 대한 예언이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가난과 배고픔(오병이어, 만

나와 메추라기의 반복-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날 그 시간에 내린다)에서 자유를 얻었다.  

 

마음이 상한 자들과 포로 된 자들, 갇힌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 자유를 얻었다. 그들을 오랫동안 묶어 왔던 질병과 마음의 

병,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바로 이 사건이 치유다. 치유는 일회적이다. 치유의 핵심은 자유다.  

 

(2) 회복 

 

그러나 치유와 회복은 다르다. 예수님은 치유하신 후 반드시 다음 단계를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에게 자유를 주

셨다. 여인의 죄를 사해 주셨다. 여인은 치유를 경험했다. 죄의 묶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내시

지 않는다.  

 

[요한복음 8:11]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

라 하시니라 

 

핵심 포인트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다. 무슨 말인가? 여인의 힘으로 절대 나올 수 없는 죄의 사슬에서 여인을 자유

롭게 하셨지만, 언제든지 다시 그 묶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를 그토록 괴롭게 했던 이 죄

의 문제에서 이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의 다음 단계가 바로 ‘회복’이다. 회복은 무엇인가? 회복은 ‘온전한 상태’를 말한다. 이전보다 더 강

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회복은 모든 기능이 정상 이상이 된 것을 말한다.  

  

[사도행전 1:6]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질문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회복은 원어로 ‘다시 구성되다’라는 의미다. 원형의 모습이 복원되는 것이다. 단순히 어떤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을 넘

어 원형의 모습이 복원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넘어 회복으로’ 가야 한다. ‘온전한 모습’으로 가야 한다. 그

래서 회복은 과정이다. 칭의로 의롭게 된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여정이 ‘성화’다. 성화는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  

  

이전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은 ‘회복’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

는 것이다. 그래서 회복은 노력이 필요하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모든 기능을 원래의 상태로 돌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회복의 여정이다.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 회복의 여정이다.  

 


